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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의 노동운동
<6장 2절 식민지·종속국 노동운동의 초기 발전과정>
1870년대 초, 남아프리카에는 보어 공화국―트란스발과 오렌지자유국―과 더불어 영국령 식민지 케이프와 나탈이 존재하였고, 영국의 보호령 바스토랜드가 있었다. 남아프리카에 대한 영국의 지배 확립은 영국·보어 전쟁에서 완료되었다. 영국인 정복자는 보어인
들이 활용했던 전(前)자본주의적 착취 형태―노예제와 농노제―를 그들이 이식하고자 한 자본주의적 생산에 적용시키고자 했다. 임금노동자들이 극히 한정된 규모이긴 했지만, 이미 1870년대부터 유럽인이 경영하던 농장, 항만, 철도 건설에 고용되어 있었다.
남아프리카 자본주의 발전에 특히 강력한 충격을 주게 된 것은 1870～1880년대에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광산과 금광 산지가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유럽으로부터 주로 앵글로 섹슨 계의 노동자와 수공업자 이민이 대량으로 유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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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남부에서 급속히 도시(요하네스버그, 킴벌리 등)가 발전하였고 철도가 부설되었으며, 광산 원료의 채굴이 확대됨과 동시에 농업이 빠르게 발전했다. 이와 같은 경제적 변화는 노동력 수요를 증대시켰고, 이러한 수요를 이민 노동자만으로 충족시킨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식민지 권력은 노동력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각지에 징모소(徵募所)망이 설치되었고, 인력 모집에 대한 보상금까지 지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력 동원 방법만으로는 불충분하였다.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채택한 방법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1894년의 경우, 과세가 유독 과중했는데, 그 결과 수만 명의 농민이 세금 낼 돈을 벌기 위해 각지의 광산으로 몰려들었다. 킴벌리의 다이아몬드 광산에서는 몇 년 동안에 걸쳐 매년 3만 명의 아프리카인이 고용되었다.
그리하여 남아프리카에서 토착주민의 프롤레타리아화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다. 보어전쟁이 시작되었을 무렵에는 금광에서 일하는 아프리카인 노동자수는 9만 8,000명에 이르렀다. 또 남아프리카에서는 다민족·다종족의 노동자계급이 형성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 1981, Volume 2: 518).
그런데 토착노동자의 노동력 부족은 대량의 아시아인(주로 인도인)으로 보충되었는데, 이들은 무리를 지어 대농장에 고용되었다. 1904년 영국 정부는 식민지 당국의 압력을 받아 중국인 쿨리 6만 명을 남아프리카에 송출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중국인 쿨리들의 노동조건은 아프리카인 노동자들보다도 더 열악했으며, 임금도 훨씬 낮았다
이처럼 형성기 노동자계급은 가혹한 착취를 당했다. 강제 노동, 극도의 저임금, 열악한 노동·생활조건은 백인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킨 요인이 되었다.  그들이 일으킨 최초의 파업은 1882년 킴벌리에 위치한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이었는데, 이것은 기업 측의 임금인하에 항의하여 이틀 동안 약 1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파업이었다.
남아프리카 노동운동은 케이프타운에서 목공노조가 결성된 1887년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대중적 성격을 띠게 된 것은 1900년대 초 10년 동안이었는데, 영국이 1899～1902년 동안 보어인의 저항을 제압하고 이곳의 풍부한 금과 다이아몬드 광산을 탈취한 뒤부터였다(Foster, 1956:163). 1895년에는 더반 항(港)의 아프리카인 노동자 약 2백 명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일으켰다. 
백인노동자들도 경제적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전개하였다. 1889년 요하네스버그에 위치한 몇 개의 기계공장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여 2주간에 걸친 파업을 일으켜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인쇄노동자들의 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그들이 주도한 파업은 1897년(케이프타운), 1898년(프리토리아), 1902년(요하네스버그), 1903년(프리토리아, 마리츠버그)에 일어났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 1981, Volume 2: 520).
중국인 노동자들도 견디기 어려운 노동조건에 항의하여 투쟁을 전개하였다. 1900년대  초기에 란드폰테인 탄광에서 중국인 노동자의 파업이 발생하였고, 광산에서 집단으로 도주한 사건도 벌어졌다. 식민지 당국이 ‘반란자’에 대한 징벌을 단행하자 영국의 급진파는 항의운동을 전개했고, 그 결과 영국 정부는 앞으로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만 중국인 노동자를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노동자의 저항 행동과 더불어 노동조합 조직이 출현하였다. 1880년대 초에 백인노동자들이 주도한 노동조합이 조직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들은 주로 식민지 케이프와 나탈에서 결성되었다. 1881년에는 케이프타운에서 그리고 1882년에는 더반에서 목수와 목공 연합조합이 결성되었고, 1888년에는 더반에서 인쇄노동자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1892년에는 트란스발에서 광산노동자기계공조합이 결성되었고, 1902년에는 우편전신협회가 결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에서 백인노동자들이 주도한 노동운동은 비유럽인 노동자들을 경계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아프리카 노동자 사이에 존재했던 민족과 인종 갈등은 식민주의자들이 활용하기 쉬운 중요한 통제 수단이 되었다. 
그런데도 백인노동자의 운동은 아프리카 노동운동의 발전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1902년에는 최초의 사회주의 조직인 ‘사회민주연맹’이 케이프타운에서 영국 지부의 형태로 설립되었다. 이 연맹은 노동조합과 연대 확립을 위해 노력했으며, 뒤에는 비유럽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7장 3절 식민지·종속국의 노동운동 전개>
남아프리카 지역
남아프리카 지역 노동자계급 형성의 기본 배경은 다른 아프리카 지역과 마찬가지로 외국자본의 진출이었다. 1918년 당시 식민주의자의 기업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수는 106만 명을 헤아렸다. 아랍인과 인도인 그리고 유색인을 합쳐 35만 명이 공업부문에서 일했고, 45만 명이 농업부문에서 일했다. 그들 대부분은 이주 노동자들이었고, 금이나 다이아몬드 광산과 관련된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이 급속하게 늘어났다.
남아프리카 연방에는 아프리카인 말고도 유럽인 노동자 약 26만 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공업과 철도운수 부문에서 일했으며 대체로 숙련을 요하는 작업에 종사했다.
남아프리카 연방 식민지 경제를 떠받쳤던 것은 아프리카인 비숙련 노동자들이었다. 1900년대 들어서는 유럽인들이 도맡았던 작업에 토착민들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인 노동자들의 노동·생활조건은 비인간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농장에서 일하는 아프리카인 노동자의 상태는 한층 더 형편없었다. 그러한 사실은 임금이 현물로 지급된 데서도 입증되었다.
남아프리카에서 전개된 노동운동은 1900년대 초기 몇 십 년 동안에 걸쳐 성장했다.  유럽인 노동자들이 광산에서 대규모 저항투쟁을 벌인 것도 이 무렵이었다. 1907년 5월 란드 광산에서 발파공 조합의 주도로 파업이 발생하였는데, 파업에는 갱내에서 일하던 유럽인 노동자의 절반 정도가 참가했다. 파업의 원인은 아프리카인이 조작하는 굴삭기계 제어를 담당한 유럽인 직장(職長)의 임금을 15% 삭감하고 동시에 작업을 늘린 데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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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 노동자의 투쟁은 아프리카인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프리카인 노동자 투쟁은 조세 반대 투쟁이나 고용주에게서 도주하는 방식의 소극적 저항형태에서 파업투쟁으로까지 진전되었고, 노동자 조직 결성이 급속하게 추진된 것이 이와 같은 사실을 반증했다. 1910년대 이후에 아프리카 대륙 남부에서 일어난 파업은 토착 노동자들이 주도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3 Volume 3: 457～458).
이 시기 남아프리카에서 전개된 노동운동과 민족해방운동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의 역할이 점점 커졌다. 남아프리카에서 사회주의를 선전·보급한 그룹은 프롤레타리아 혁명가들이 아니었고, 프티 부르주아 급진파들이었다. 이들은 1902년 케이프타운에서 사회민주연맹(SDF)을 창설하였는데, 사회민주연맹은 인민을 위한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주요 목표의 하나로 설정했다. 연맹은 인종적 편견에 대해서는 저항했지만, 민족적 억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쟁을 벌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연맹이 내건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식민주의자의 억압에서 원주민의 해방을 목표로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식민지·종속 국가들의 노동운동 발전은 매우 다양한 단계에서 전개되었다. 
아시아 피억압국가들에서 전개된 노동자 투쟁은 아직 민족해방운동의 한 부분으로 머물렀으며, 자연발생적 성격을 짙게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자 투쟁은 점점 완강한 양태를 드러냈으며, 때로 부분적인 것에서 전체적인 것으로 전화했으며, 흔히 시위와 집회를 수반하였다. 노동자 단결이 점점 강화되었고, 노동자 투쟁이 민족해방을 목표로 한 정치투쟁의 차원에까지 고양되는 경우도 많았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이 시기 노동자계급 운동의 정치적 분화가 시작되었다. 노동자 투쟁은 한층 더 조직적인 경향을 나타냈으며,  노동자 계층과 그룹 사이의 계급적 연대도 성장했다. 총파업이 빈번하게 제기되었고, 노동조합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이 폭넓게 전개되었다.
아프리카에서는 형성과정에 있었던 노동자계급이 자연발생적 반란이나 식민주의자들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행하는 집단적 탈주 등에서 점점 조직적인 파업 투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식민지·종속국가들에서 진행된 노동자의 투쟁 수준과 투쟁 방법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나타냈다. 그런데도 노동자 투쟁은 어디서든 민족해방운동의 큰 줄기를 이루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3, Volume 3: 469).
<제11장 노동자계급과 민족해방운동
제3절 아프리카 국가 노동자계급의 반제국주의 투쟁>
영국령 남아프리카연방은 1910년에 영국의 두 개 식민지인 나탈, 케이프와 오렌지자유국, 트란스발로 구성된 보어국이 합쳐져 구성되었다. 연방의 전체 인구는 약 700만 명이었고, 그 가운데 백인은 20%이었고, 나머지는 아프리카인과 아시아계사람(그 가운데 인도인이 3%였다)이었다. 토지는 전부 식민주의자들이 수탈하였거나 특별보류지로 남아있었다. 아프리카인은 단지 전 국토의 13%에도 못 미치는 보호구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1913년에 공포된 법률은 아프리카인이 백인 지주들을 위해 1년에 90일 이상을 일해야 하는 부역제도를 인정하였다. 농사지을 토지가 부족하거나 과중한 세금 때문에 아프리카인들은 열악한 조건에서도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남아프리카연방의 경제발전은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이전에 수입해오던 많은 상품들을 국내에서 생산하였고, 농산품의 수출도 증가하였으며 다이아몬드와 금의 채굴로 광산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1920년에는 제조업체수가 7,000개로서 1915년의 4,000개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국가독점철강트러스트(ISCOR)까지 출현하였다.
이와 같은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노동자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영국인과 보어인은 물론이고, 아프리카인 노동자 수도 크게 늘어났다. 1920년 당시 아프리카인 광산노동자만 거의 27만 명에 이르렀다.
남아프리카 연방에서는 광산업(다이아몬드, 금, 석탄, 동, 석, 백금, 은, 연) 부문 외에도 1922～1923년에는 공장 7,000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868개는 금속가공과 기계제조 공장이었고 1,877개는 식품, 729개는 섬유 공장이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외국독점자본 소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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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국 자치령(인구 690만 명 가운데 유럽 출신자가 150만 명, 인도 출신자가 15만 명이었다)에서는 공업 프롤레타리아트와 광산 노동자 등 총 노동자 수는 1923년 당시 약 50만 명이었다. 농촌 인구의 4분의 1 이상(약 80만 명)은 백인 농장에서 고용(또는 계약) 노동자로서 일하고 있었다. 광산업에서는 노동자 약 30만 명 가운데 백인은 3분의 1이 못되었다. 그러나 기계제조, 금속가공, 조선, 보석가공, 인쇄업 등에서는 백인이 다수를 차지했다. 숙련된 유럽 노동자들 가운데는 영국인이 압도적이었다.
남아프리카 연방에서는 당시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t)
체제가 엄격히 시행되고 있었다.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사회·경제적 바탕이 된 것은 아프리카인 노동자와 유색인(혼혈인이나 아시아에서 온 이주민)에 대한 극심한 차별이었다. 비백인계 노동자 수가 증대하고 있었음에도, 아프리카인은 여전히 노동자계급 가운데 가장 심하게 착취당하면서 무권리 상태에 있었으며, 이들의 임금은 백인의 5분의 1 또는 6분의 1 정도였다. 
영국 노동법을 그대로 베낀 노동법규는 백인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었고, 아프리카인 노동자들과 유색인 노동자들은 노동법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억압과 착취를 위한 인종주의정책은 노동운동 발전을 가로막은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노동자계급의 투쟁에서 국제협력 문제를 전면에 제기했던 것이다.
아프리카인 노동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무권리 상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가운데, 1918년 5월 요하네스버그에서 백인 노동자들의 파업이 승리하게 되자 이에 영향을 받은 아프리카인 노동자들도 파업을 벌였다. 이 파업으로 노동자 100명 이상이 구속 되었으나, 이것은 더 큰 투쟁의 발단이 되었다.
1918년 6월 19일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의 트란스발 지부는 7월 1일까지 아프리카 노동자들에게 하루 1실링 임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군중집회를 열었다. 6월 29일에는 열흘 전보다 더 큰 규모의 집회가 열렸고, 영국 국기인 유니온 잭이 찢어졌으며 전차와 자동차 통행이 저지되었는가 하면, 폭력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 뒤 7월에도 파업이 계속되었으나 요구조건은 끝내 관철되지 않았다(김윤진, 2006: 228).
1917년 당시 남아프리카연방의 노동운동에서는 두 개의 당, 즉 ‘남아프리카 노동당’과 ‘남아프리카노동당 인터내셔널연맹’(남아프리카 국제사회주의연맹―ISL)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연맹은 혁명적 주장을 펴면서 조직 활동과 선전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연맹은 주간지 〈인터내서널〉을 발간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 국제연대 원칙에 대해 선전했다. 또 이 연맹이 주도하여 1917년 8월에 아프리카인 노동자들이 결성한 최초의 조직인 ‘아프리카인 산업노동자’가 결성되었다. 
1919년 3월, 요하네스버그에서 파업을 결행한 시(市)전차종업원들이 노동자평의회를 창설하고, 시의 운수· 송전· 급수 관리권을 장악했다. 정부의 개입으로 파업 노동자의 요구가 실현된 뒤, 평의회는 관리권을 시 측에 반환했다.
1920년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사이에 비트바테르스란트(Witwatersrand)지역 21개 광산 노동자 7,100명이 파업을 일으켰다. 이 파업은 원주민이 주도한 파업으로서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로 결국 패배했다. 정부는 광산노동자 주택지구에 군대를 투입하여 파업 지도자들을 체포했으며, 노동자들을 강제적인 방법으로 일터로 복귀하도록 하였다. 빌리지 딥(Village Deep)에서는 노동자들이 저항을 계속했는데, 그 가운데 몇 명이 주택지구 안으로 들어가다 군인의 발포로 사살되었다(김윤진, 2006: 229~230).
한편, 1920년 1월에 열린 남아프리카 국제사회주의연맹 제5회 대회는 ISL의 코민테른 가입을 결정하고 코민테른 제3회 대회와 프로핀테른
 제1회 대회에 참가했다. 1921년 7월과 8월에는 케이프타운에서 남아프리카연방 공산당의 창립대회가 열렸는데, 당원은 약 500명이었다. 당은 민주공화국 수립, 흑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정치적 권리 보장, 반민주적·인종주의적 법률 철폐 등을 요구했다. 당은 구체적 요구로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제 확립,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의 파업권과 사회보장의 평등한 권리 보장을 제기했다.
이러한 정당과 정치조직이 크게 관심을 기울인 것이 노동조합 조직화와 파업운동이었다. 1918년 당시 노동조합원 수는 77,800명이었는데 1920년에는 13만 5,000명으로 증가했다. 노동조합원의 압도적 다수가 백인노동자였고, 흑인노동자는 겨우 5%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것도 케이프 주(州)와 킴벌리에 국한되었다. 
노동자계급의 조직성이 높아지면서 파업운동도 격화되었다. 정부 통계가 백인노동자의 파업만을 집계하여 불완전한 것이지만, 파업의 고양 실태는 잘 드러난다. 1918년의 경우 파업 23건, 파업참가자 2,600명이었으며, 1919년에는 파업 45건, 참가자 2만 3,300명, 1920년 파업 60건, 참가자 10만 5,600명으로 나타났다. 1921년에는 파업은 25건으로 감소했으나, 파업은 한층 더 대중화되었다. 예컨대 아프리카인 광산노동자가 일으킨 파업에 노동자 10만 여명이 참가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466).
파업운동은 1922년에 특별히 치열했다. 3월에 트란스발에서 사업장 40군데에 소속한 금광 노동자, 석탄광 노동자, 철도노동자, 기계공장 노동자가 총파업을 벌였는데, 파업은 곧 봉기로 전화했다. 파업의 주된 원인은 제국주의자와 남아프리카연방 부르주아지 특유의 방법에 따른 노동자 임금인하 방책이었다. 기업가는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백인노동자들을 저임금의 흑인노동자로 대체하였는데, 이것은 인종사이의 대립을 격화 시켰으며 백인 노동조합은 노동자 해고와 노동자 교체 중지를 요구했다. 
정부 당국이 ‘트란스발의 붉은 반란’이라 부른 이 파업은 무력충돌까지 빚었다.  정부는 포병대, 기관총, 그리고 탱크로 무장한 군대 2만 명 이상을 동원하여 광산과 파업 사업장을 습격하였고, 3월 12일과 14일 이틀에 걸친 전투에서 백인 노동자들을 진압했다(김윤진, 2006: 233). 파업노동자와 군대 사이의 무력충돌에서 153명이 죽고 687명이 부상당했는데, 군대와 경찰 측의 사망자는 72명이었고 부상자는 291명이었다. 이 봉기가 진압된 뒤 노동자 4명이 사형 당하였고, 많은 노동자들이 박해를 당했다.
1923년에는 파업 참가자 수가 2만 4,000명으로 감소하기는 했으나, 파업이 점차 정치적 성격을 띠었다. 노동자들은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고 탄압 받는 동료들을 옹호하였으며, 연대파업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파업조정특별법―여러 단계의 중재(仲裁)를 거치는 ‘노동쟁의’ 강제적 해결 제도―제정에 착수했다.
<제15장 1920～1930년대 식민지·종속국가들에서 전개된 노동운동 
제3절 아프리카 국가 노동운동>
1920년대 후반 이후 남아프리카연방 노동운동은 백인노동자와 아프리카인 노동자를 분리시키는 이른바 ‘유색인종격리’ 정책의 시행에 따른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 전개되었다. 백인노동자와 아프리카인 노동자 사이의 분할은 1924년에 제정된 ‘쟁의조정법(the Industrial Conciliation Act)󰡑에서 제도화되었다. 1924년 법에서는 피고용자 정의에서 ‘통행증을 소지한 원주민’을 배제하였다. 당시까지는 아프리카 남자들만이 통행증을 휴대해야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여성들은 등록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여지는 아프리카인 모두에게 통행증을 휴대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없어지게 되었다. 쟁의조정법은 다름 아닌 모든 아프리카인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에서 배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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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에 제정된 쟁의조정법은 단체교섭과 분쟁 조정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이룩하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두었으며, 이와 더불어 백인노동자들에게 숙련노동의 독점을 보장함으로써 인종주의를 받아들이게 하여 그들의 지지를 획득하고자 의도했다. 백인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법률들, 즉 ‘합리적인 임금’의 기준에 관해 규정한 임금법(the Wage Act)과 광산에서 백인노동자 고용을 확대한 ‘광산노동법’(the Mines’ Works Act)이 쟁의조정법에 뒤따라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백인노동자 보호정책은 두 가지의 상반된 결과를 낳았다. 그 한 가지는 반숙련 백인노동자들, 특히 준(準)국영기업에 고용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실상 국가의 품에 포섭되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백인철도노동조합(Spoorbond)과 백인 금속·철강노동조합(Ysteren Staal)은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실리를 취했다.
다른 한 가지는 흑인 노동자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사실이다. 흑인 노동자들은 계약을 파기한 사람들을 규율하는 ‘장인·도제법(Master and Servants Act)’ 적용을 받았으며, 통행증 체계와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는 일련의 인종분할 법률에 따라 통제받고 억압당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흑인노동자들은 독자적인 노동조합 조직을 결성하여 투쟁을 전개했다. 흑인 노동운동가들은 대부분 남아프리카 공산당 당원들이었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5: 9).
식민지 통치세력의 이러한 새로운 정책은 결국 백인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매우 유해한 작용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아프리카 공산당 강령 ‘남아프리카의 자유를 향한 길’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사회주의를 배반한 우파 세력으로부터 지도받고 독점자본가들이 제공한 양보와 특권으로 매수당한 백인노동자의 압도적 다수는 사회주의 원리와 노동자계급의 통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22년
에 뒤이은 몇 년 동안은 백인노동자의 적극성과 계급의식이 부단히 상실되었던 시기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39). 
남아프리카 공산당 제3회 대회(1924년 개최)는 이와 같은 새로운 경향을 고려하면서 계급투쟁에 점점 적극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한 아프리카인 프롤레타리아트 조직화를 위해 노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공산당은 ‘공업·상업노동자동맹’―아프리카인 약 25만 명을 포괄한 전국적 노동조합조직―의 활동에 참가했다. 1920년대 말에 이 조직이 붕괴된 뒤, 공산당은 계급투쟁 노선을 지향하는 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했다.
남아프리카 정세는 코민테른 제7회 대회의 특별 토의 대상이 되었다. ‘남아프리카 문제에 대한 집행위원회 결의’는 남아프리카 공산당이 아프리카인 노동자에 대해 더욱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할 임무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결의는 또 노동조합 활동 분야에서 당이 갖는 주요 임무는 아프리카인 노동자를 노동조합에 결집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정들은 남아프리카 공산당이 계급투쟁의 새로운 조건에 따라 활동들을 전환하도록 촉진했다.
1928년에는 아프리카 노동자 약 1만 명이 5개의 남아프리카·비유럽인 노동조합연맹에 가입했다. 1929년에 이 노동단체들은 프로핀테른에 가맹했다. 이 시기에 꾀 많은 수의 아프리카인 노동자와 혁명적 인텔리겐치아가 공산당에 입당했는데,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민족해방운동과 노동조합운동, 그리고 공산주의운동 역사에서 탁월한 역할을 수행했다. 1929년 당시의 공산당 당원 수는 약 3,000명이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40). 
1933～1939년 사이에 아프리카인 노동자 수는 배로 증가하여 80만 명에 이르렀고, 아프리카인 프롤레타리아트는 계급투쟁에서 주요한 지위를 확고하게 차지했다. 1939년 당시 금광은 노동자 36만 4,000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4만 3,000명이 백인노동자였고, 32만 1,400명이 아프리카인이었다. 1936년 당시 아프리카인 광산노동자 52%가 남아프리카 국내에서 모집되었고, 48%가 남아프리카 외부에서 모집되었다. 1911년에 이미 정부는 아프리카인 광산노동자의 파업을 금지함과 동시에 ‘광산노동법’에 따라 백인 노동자들에게 숙련 작업을 독점시키는 규정을 설치했다(톰프슨, 1995: 296).
권력의 탄압에 따른 많은 장해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직을 위한 활동은 계속 전개되었다. 케이프타운과 더반의 공업지구에서는 대규모 노동조합, 특히 봉제노동자와 운수노동자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은 비인종적 기초 위에서 결성되었는데, 백인이든 흑인이든 간에 모든 노동자를 조직 대상으로 받아들였다.
한편, 계급투쟁을 지향하는 노동운동은 노동조합 안에 들어가 노동조합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자 했던 파시스트 기도에 반격을 가했다. 1935년에는 파시스트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공격했을 때, 케이프타운과 더반, 그리고 포트엘리자베스 부두노동자들은 이탈리아 배에서 무기와 군사자재 하역하기를 거부했다. 1937년 공산당은 케이프타운에서 다른 반파시스트 운동단체와 더불어 주간지 《가디안(The Guardian)》발행을 시작했는데, 이 신문은 남아프리카 노동운동과 민주주의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행하였다. 남아프리카 공산당은 노동자계급과 민주주의 여론에 호소하여 증대하는 파시스트 위협에 맞서 경계심과 단결로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1930년대에 있어 남아프리카 공산당 내에서 극좌분파주의 분자들이 세력을 휘두름으로써 공산주의운동과 노동운동이 겪은 곤란은 대단히 컸다. 1939년 M. 코타네  사무총장을 필두로 하는 새로운 정치국이 선출된 뒤, 공산당은 세력을 재건하였으며 대중과 결합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신지도부는 코민테른 제7회 대회 결정에 따라 당내 분파주의에 대한 단호한 투쟁과 통일전선 정책을 수행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41). 
<제19장 제2차 세계대전과 반파시즘 투쟁
 제9절 아프리카 국가의 인민 저항과 해방투쟁>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남아프리카군대는 연합국 측에 가담하여 동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에서 싸웠으며, 나중에는 유럽, 주로 이탈리아 전투에 참전하였다. 종전 무렵, 남아프리카 군인은 총 21만 8,259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13만 5,171명이 백인 남성이었고, 1만 2,878명이 백인 여성이었으며, 2만 7,583명이 유색인(coloured)
 남성이었고 4만 2,627명이 흑인 남성이었다. 유색인과 아프리카인은 무기를 지니지 못하고 예비군과 보조부대로서 백인의 분견대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전투에 참가하였다는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남아프리카인 5,500명 가운데 그 절반이 흑인이었다는 데서 확인된다.
 
남아프리카는 또 연합국에 대해 전략 면에서나 경제 영역에서 큰 공헌을 수행하였다. 1941년 추축국이 지중해에서 연합국의 해운을 가로막고 있는 상태이어서, 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 연합군을 이송하는 데서 희망봉 주위의 해로가 결정적으로 중요하였다. 그리고 남아프리카는 연합국에 대해 군수품, 식량, 의류, 담배 등을 제공하였으며, 전략물자인 광물 공급원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남아프리카 연방의 경제와 사회는 19세기 금과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1941년 이후부터 금광업이 어느 정도 후퇴한 반면, 탄광업과 제조업은 1932년부터 시작되었던 급속한 확장세가 계속되었다. 1938～1939년부터 1945～1946년까지 탄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수는 50% 증가하여 5만 1,643명에 이르렀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수는 60% 증가하여 37만 9,022명이었다. 제조업 가운데 의류산업에는 노동자 6만 856명이 고용되어있었다. 그런데도 금광업은 당시까지도 남아프리카 연방 최대 산업이었다. 1946년 당시 금광업에는 37만 959만명(백인 4만 2,624명과 흑인 32만 8,335명)이 일하고 있었다.
 
경제의 확장에 따라 산업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1946년 당시 백인의 76%, 인도인의 70%, 유색인종의 62%, 아프리카인의 24%가 도시에 살고 있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인 절대수는 백인을 상회하였다(톰프슨, 1995: 314).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격변이 진행되는 가운데, 남아프리카 정치 정세는 아주 불안정한 양상을 드러냈다. 먼저 아프리카너
 민족주의자들의 분열은 연합당  붕괴로 나타났고, 그것은 ‘형제 사이의 다툼(broedertwis)󰡑으로 표현될 정도로 심각한 형국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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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파시스트 조직이 출현하여 정치적인 혼돈을 불러일으켰다. 남아프리카 연방이 연합군 편에 서서 참전하게 되자, 나치의 영향을 받은 준군사집단 오세바브랜드바그(ossewabrandwag)가 군사시설에 대해 사보타주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이 조직은 나치 돌격대의 조직 방침에 따라 구성원을 모집하고 훈련시켰다. 그러다가 1942년 초에 오세바브랜드바그 구성원들은 국민당에서 축출 당하였다. 
1943년 5월, 북아프리카에서 전개된 전투는 연합국 측 승리로 끝났다. 같은 해 7월에 시행된 의회 선거에서 노동당과 나탈의 지배당과 연합을 벌였던 연합당이 승리하였고, 국민당은 소수 의석밖에 획득하지 못했지만 아프리카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당 지위를 확보하였다(김윤진, 2006: 255). 
스무츠 정권은 ‘원주민대표법(1936년)’, ‘원주민신탁토지법(1936년)’, ‘원주민법수정법(1937년)’ 등으로 정비된 인종격리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나라 안팎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압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정부와 민간 기업은 개혁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아프리카인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을 확장하고, 흑인의 임금을 백인의 임금보다 높은 비율로 인상하였으며 고령자연금과 장해인연금을 아프리카인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정책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스무츠는 아프리카인들은 열등한 인간이라는 신념을 결코 굽히려 하지 않았다(톰프슨, 1995: 321).
이와 같이 아프리카인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확대되는 정황에 직면하여 새로운 세대의 흑인 지도자들은 한층 더 효과적인 저항 수단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40년 12월 슈마(Xuma)가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그는 곧바로 조직 재정비에 착수하였다. 1943년에는 ANC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남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인의 요구(African Claims in South Africa)󰡑라는 성명이 채택되었다. 성명은 대서양헌장이 밝힌 주요 내용들을 인용하였고, 이와 함께 차별을 규정한 모든 법률 폐기, 토지 재분배, 단체교섭 과정에 아프리카인 참가, 그리고 성인의 보통선거권 보장 등 기본 인권에 관한 선언을 담았다.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 아프리카인들은 아프리카인의 자력갱생과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ANC 내부에 청년연맹을 결성하였다. 청년연맹은 ANC내에서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노선을 견지하였으며, 그 구성원들 대부분은 젊은 아프리카인 교사와 대학생들이었다(김윤진, 2006: 256과 톰프슨, 1995: 321). 
전쟁 기간에 남아프리카 공산당은 정부 당국의 박해가 혹심한 상황에서도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1941년부터 1943년까지 당원 수는 4배가량 증가하였고, 당원 두 사람이 케이프타운에서, 또 한 사람이 요하네스버그에서 시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공산당은 당 신문 《인쿨루레코(Inkululeko:자유)》를 발행하였고, 1942년에는 ‘남아프리카를 지키자’라는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공산당은 군에 입대하는 아프리카인들에게 무기를[image: image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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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할 것과 공업기업에서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할 것, 그리고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피억압대중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703).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남아프리카 노동자들은 임금인상과 단결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하였다. 공식자료에 따르면, 1939～1945년 사이에 304건의 파업이 발생하였다. 1941년 11월에는 ‘비유럽인노동조합평의회(Council of Non―European Trade Unions: CNETU)󰡑가 결성되었고, 1945년 당시 119개 노동조합이 가입하였으며 조합원은 15만 8,000명이었다. 이 수치는 상업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아프리카인 노동자수의 약 40%에 해당하였다
. CNETU를 지도한 사람은 후일에 남아프리카 공산당 의장을 역임한 마크스(J.B., Marks)였다.
1939～1945년 사이에 남아프리카에서는 대중의 적극성이 고양되었고 노동운동이 강화되었으며, 민족해방세력과 노동자계급 사이의 통일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창출되었다. 아프리카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반파시즘투쟁에 참가한 것은 아프리카 민족들의 민족의식 향상과 아프리카인 프롤레타리아트의 조직성과 계급의식 성장을 촉진하고, 식민지반대와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조건들을 만들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704).
아프리카 민족운동 연대

아프리카 대륙에서 전개된 민족운동과 노동운동의 발전을 파악하는 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각국 사회운동과 민족운동 지도자들이 추진하였던 연대운동이다. 아프리카인 지도자들이 세계적 규모에서 회합을 열어 자신들의 경험을 교환하고 공통 문제를 토의하며 요구와 정책을 구체화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전(全)아프리카 연대는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으나, 그 대표적인 것은 ‘범(凡)아프리카연맹(Pan―African Federation)󰡑활동이었다.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이르는 기간의 활동을 살펴본다. 
제1차 회의는 베르사유 강화회의가 열린 1919년에 57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파리에서 열렸다. 회의는 토지, 노동, 교육, 자본, 그리고 국가 문제를 다루었으며, 이 밖에도 지방·부족에 대한 행정 참여에서 출발하여 아프리카인의 정부 참여권을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회의 초기부터 아프리카인의 완전한 정치적 권리에 관한 원칙이 채택되었다.
제2차 회의는 1921년 런던과 브뤼셀에서 열렸다. 대표는 113명으로서 파리 회의 참가자보다 훨씬 많았다. 참가한 대표 가운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41명, 미국에서 온 사람이 35명, 유럽에서 온 흑인 대표가 24명, 서인도 제도(諸島)에서 온 사람이 7명이었다. 그 밖의 대표가 6명이었다. 회의는 피압박 인민의 정치결사의 설립을 호소한 ‘세계에 고하는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완전자치’를 목표로 한 ‘후진 그룹의 지방자치’를 요구하였다. 또 선언은 토지와 자연자원을 흑인에게 돌려주고, 투하자본의 무제한적 탐욕에 대한 방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3차 회의는 1923년 포르투갈 리스본과 런던에서 열렸다. 제3차 회의는 제2차 회의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자국의 정부에 대한 아프리카인의 발언권 보장, 유럽인의 이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인을 위한 아프리카의 개발, 그리고 자본과 노동의 주요 목적을 소수자의 치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자의 복지를 위한 상공업의 조직 등을 요구하였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결의는 전 세계 군축과 전쟁 억제였다. 그리고 회의는 아프리카 인민의 실상과 그들이 당하고 있는 압박과 차별을 고려하여 아프리카인이 자신들을 방위하기 위한 무기 보유 권리를 요구하였다. 
제4차 회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즉 튀니지에서 열릴 계획이었으나 프랑스 정부 당국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열리지 못하고 1927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대표 208명이 회의에 참가하였는데, 미국 국내에서 온 참가자가 많았다. 제4차 회의 이후에는 세계경제공황의 영향으로 범아프리카회의의 자금이 크게 감소하였다.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세계적 규모의 범아프리카회의 개최를 비롯한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1944년, 범아프리카연맹은 영국에 거점을 설치하고 있는 다른 아프리카인 단체들과 함께 케냐의 키쿠유중앙연맹, 아프리카 청년동맹 시에라리온 지부, 골드 코스트아프리카인자유친구회와 공동으로 맨체스터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아프리카 인민과 전 세계 아프리카계 인민의 단결, 아프리카 인민과 그 밖의 종속국 인민의 자결과 독립, 권리의 평등,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를 선언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파시즘의 패배로 끝난 뒤, 아프리카 각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다. 1945～1960년 시기에는 노동조합에 조직된 노동자계급이 민족운동의 중심 세력으로 대두하였다. 인민들은 제국주의 지배의 결과에 대한 부분적인 항의요구에서 출발하여 민족 독립, 식민지 지배 폐지, 아프리카인의 정치권력 장악에 대한 요구를 점점 중심 문제로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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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민족운동이 새로운 단계를 맞은 시점인 1945년, 제5차 범아프리카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 실제 준비는 1945년 2월 런던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노동자대회와 일치하였다. 세계노동자대회에는 아프리카나 서인도에서 상당히 많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참석하였는데, 이것은 같은 해 후반에 열릴 예정이었던 범아프리카회의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표권의 원천이 되었다. 그리하여 1945년 3월, 맨체스터에서 열린 예비대표자회의에서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프리카인, 서인도인 단체들 대표, 새로 결성된 세계노련을 지지하는 식민지 노동조합 대표 등이 제5차 범아프리카회의를 위한 잠정 강령과 가(假)의제를 기초하였다. 
1945년 10월에 맨체스터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성장단계에 있는 아프리카의 대중단체―정당, 노동조합, 농민단체―와 또 일시적으로 유럽에 살고 있는 애국 학생, 지식인들까지 참가하였다. 이와 같이 참가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제5차 회의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쪽은 대중조직, 그 가운데서도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가장 큰 편이었다. 
회의는 아프리카 인민의 가장 절실한 필요와 요구―민주주의, 경제자원, 공업화, 토지,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권리, 광업에 대한 외국의 지배, 유럽 대(大)무역업자가 자행하는 수탈, 단일 경작, 인종차별, 언론·결사·집회 자유, 조세, 교육, 선거권, 보건의료시설, 강제노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에 주목하였다. 
1945년 회의는 이전 회의에 비해 한 걸음 발전된 반식민주의 회의였으며, 국제주의 정신을 존중하고 반제국주의 투쟁을 강조한 회의였다. 이러한 회의의 성격은 ‘식민지 인민에 대한 선언’이라는 특별선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선언은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우리는 모든 식민지 인민이 자기 자신의 운명을 지배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확인한다. 모든 식민지는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외국제국주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식민지 인민은 외국 열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정부를 선택할 권리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식민지 인민들에게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가능한, 그리고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호소한다. 
제국주의 열강의 목적은 착취하는 것에 있다. 식민지 인민이 자기 자신을 통치할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이 목적은 패배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식민지·종속국 인민이 정치권력 쟁취를 목표로 벌이는 투쟁은 완전한 사회·경제적 해방을 위한 첫걸음이며, 필요한 전제이다.……식민지 국가의 노동자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의 최전선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오늘날 효과적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대중의 조직화가 그것이다. 그리하여 식민지 인민의 지식분자는 이 조직화 사업에 참가하여야 한다. 전 세계 식민지·종속국 인민이여 단결하자.” 
이와 같은 아프리카 인민의 연대활동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뒤, 각국의 민족해방투쟁과 계급투쟁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쳤다. 
<2차 대전 이후>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1948년 5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승리한 국민당은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강력하고도 구체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많은 법률과 행정에 적용하였다. 아파르트헤이트의 근간을 이루는 네 가지 원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첫째, 남아프리카 주민은 네 가지 인종 집단, 즉 백인, 유색인
, 인도인, 아프리카인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인종은 고유의 문화를 지니고 있다. 둘째, 문명화된 인종인 백인은 국가의 절대적인 지배권을 부여받고 있다. 셋째, 흑인의 이익보다 백인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가는 종속적인 인종에 대해 평등한 시설을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넷째, 백인 인종집단은 아프리칸스어계와 영어계라는 구성요소의 단일 민족을 구성하고 있으나, 아프리카인은 몇 개(많게는 10개)의 개별 민족과 잠재적 민족에 속해 있다. 이러한 정칙(定則)에 따르면 백인 민족이 남아프리카 최대 민족인 것이다(Thompson 2001, 190).
1948년부터 1984년 사이에 아파르트헤이트 체계는 세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했다. 첫 번째 단계는 고전적 또는 바아스캅(baaskap: 백인 지배권)이라 불리는 아파르트헤이트 시기로서 1950년대 말까지 진행되었다. 이 시기는 국민당이 아파르트헤이트 이념을 법률 형태로 구체화한 때였다. 두 번째 단계는 분리 발전(separate development)으로 불리는 시기이다. 분리 발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화의 압력이 다시 일어났던 시기인 1973～1974년까지 계속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다인종간 협력(multiracial co-option)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전의 두 단계 시기보다 정치적 변화가 많았던 때이다. 세 번째 단계는 1984년까지 계속되었다(김윤진 2006, 261). 여기서는 첫[image: image16.jpg]19471 2 Ele) Choj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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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단계의 진행과정을 살펴본다.
아파르트헤이트 원리에 따른 남아프리카 사회의 재구성 시도는 오랜 시기에 걸쳐 마련된 일련의 관련법에 따라 구체화되었다. 백인과 아프리카인 사이의 ‘불법적인’(불건전한) 성적 관계를 범죄로 규정한 입법은 이미 이전부터 존재했다. 국민당 정부는 1949년 ‘혼합결혼금지법’(Prohibition of Mixed Marriages Act)에 따라 다른 인종 사이의 결혼을 불법화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더 나아가 1950년에 제정된 ‘부도덕법’(Immoralrity Act)은 백인과 유색인 사이의 ‘불법적’인 성관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였다.
인종 분리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전체 인구를 빈틈없는 구획으로 나누는 제도가 필요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1950년 ‘인구등록법’(Population Registration Act)이 채택되었다. 이 법에 따라 모든 아프리카인들에게 인종 분류를 확인하는 인종 등록 절차가 마련되었다. 1950년 채택된 ‘공산주의탄압법’(Suppression of Communism Act)은 공산당 활동을 불법화했을 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의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 공산주의자로 지목하여 억압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 
아파르트헤이트의 주요 목표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보호지 밖 재산권과 남아프리카에 영구 거주권을 가진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권리를 부정하는 기존 법을 더욱 강화하는 일이었다. 1952년에는 도시 지역의 법을 수정하여 도시에서 영구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아프리카인의 범주를 더욱 좁게 규정한 ‘원주민개정법’(Native Laws Amendment Act)이 제정되었다. 이 법 제10조는 특정한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태어난 이후 그 곳에서 15년 이상 거주했거나 15년 동안 계속하여 도시에서 고용되었거나 적어도 10년 이상 계속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되었던 사람들로 그 권리를 제한했다. 이런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의 거주권은 특정 도시로 제한하고 그들에게 도시 중심부로 이주하거나 거주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또 아프리카인들의 도시 유입을 통제하는 주요 무기는 패스법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1952년에 채택된 법은 역설적이게도 ‘패스철폐법’(Abolition of Passes Act)이었고, 이것은 ‘문서강화법’(Consolidation of Documents Act)으로 소개되었다. 이 법에 따라 아프리카인들은 사진과 출생 장소, 세금납부와 전과(前科)경력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기재한 패스를 가지고 다녀야만 했다.
아프리카인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법률도 채택되었다. 1953년에 제정된 ‘원주민노동자법’(Native Labour Act)은 아프리카인들이 제기하는 어떤 종류의 노사분쟁도 금지하였다. 1956년 채택된 산업조정법(Industrial Conciliation Act)은 아프리카인들의 노동조합 결성과 단결활동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백인들이나 유색인들이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다(김윤진 2006, 265～266, 269). 
한편, 1951년 국민당은 통상의 입법 절차에 따라(즉, 상·하 양원 각각의 단순 과반수에 따라) 공통의 선거인 명부에서 유색인 유권자를 배제하는 법률을 가결했다. 최고재판소 상소부는 이 법률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왜냐하면 헌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볍률이 가결되려면 상원 하원 합동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회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또 다른 법률을 가결했다. 이 법률의 목적은 의회에 고등재판소의 기능을 부여하여 의회가 최고재판소 상소부의 판결을 재검토하거나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상소부는 이 법률의 무효를 선언했다. 국민당의 책략이 실패함으로써 의회는 1955년 통상 절차에  따라 2개의 법률을 채택했다. 그 하나는 상원에 충분한 수의 지명 의원을 충원하여 상·하원 공동 표결에서 의석 3분의 2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1956년에 제정된 다른 하나의 법률은 최고재판소 판사를 5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내용이었다. 결국 1956년 새로운 법률이 공동 표결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 다수를 획득했다. 최고재판소 상소부는 이 법률이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또 아프리카인 주민에 대한 행정도 바꾸었다. 1951년, 정부는 유일한 전국규모의 아프리카인 기구인 ‘원주민대표심의회’(Native Representative Council)를 폐지했다. 그리하여 정부는 거류지를 8개(최종으로는 10개) 지역에 걸쳐 그룹으로 나누었다. 이들 지역 각각이 잠재적인 아프리카인 ‘민족’을 위한 ‘홈랜드’가 되었으며, 이곳은 백인 감독 아래 주로 전통적 수장에 의해 구성되는 한 무리의 반투(Bantu) 당국이 통치하게 되었다. 홈랜드에 있어서 아프리카인 ‘민족’은 국토의 다른 장소에서는 부정되는 모든 권리를 획득하여 ‘그 자신의 방향에 따라 발전’하게 되었다(Thompson 2001, 190～191).
국민당 정부는 교육제도에 대한 지배도 더욱 강화하였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1953년 ‘반투교육법’(Bantu Education Act) 채택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법은 모든 아프리카인 학교는 교회의 선교 목적에 따라 일찍부터 설립되었는데, 그리하여 학교 교육은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아왔으며,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 방침에 따라 시행되었다. 아프리칸스어는 초등학교 상급 학년부터 영어와 함께 강제적으로 사용되었다. 정부는 반투교육법에 따라 아프리카인 공교육 지배권을 주 행정당국으로부터 접수하여 아프리카인 교육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틀을 마련했다(김윤진 2006, 272). 
1953년 4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국민당은 승리를 거두었고, 말란(D.F.Malan)은 신임을 얻어 아파르트헤이트를 한층 더 강력하게 추진했다. 1954년에는 스트레이돔(Johannes Gerhardus Strydom)이 수상에 취임했다. 스트레이돔의 정책 기조는 백인의 협조를 획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스트레이돔은 산업조정법이나 도시지역법을 개정하여 인종차별 정책을 더욱 강화했다. 이 밖에도 반투도시지구법(1954년), 광산노동법(1956년) 등이 제정·시행되었다. 1956년에는 ‘아프리카민족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 : ANC) 의장을 포함하여 아프리카인 140명을 반역사건 혐의로 체포하였고, 아프리카인 집회를 금지하는 ‘개정원주민법’을 제정했다. 1958년 4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는 인종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프리카인의 분리 발전이 구상되었다. 선거 결과는 국민당이 103석을 획득했고, 연합당이 53석을 차지했으며 노동당은 의석 모두를 잃었다(호시 아키라 외 1992, 177～178).
아프리카인의 저항운동 고양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강도 높게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이에 대항하기 위한 아프리카인의 저항운동도 조직과 투쟁 측면에서 점점 고양되는 형세를 나타냈다. 
1948년 국민당의 성립과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의 시행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아프리카인 저항운동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인종평등주의 노선은 힘을 잃게 되었고, 무력 투쟁 노선이 우세하였다. 그리하여 1949년 모로카(J.S. Moroka)가 ANC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청년동맹 간부인 시슬루(Walter Sisulu)가 사무총장이 되었다. ANC는 전국 규모의 시위운동, 파업, 보이콧, 시민 불복종, 그리고 비협조를 포함한 대중적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정부가 1950년 공산주의탄압법을 제정하여 모든 반정부운동을 탄압하는 데 항의하여 ANC는 6월 26일 총파업을 단행했다. 다음해 2월에는 “만일 정부가 이 법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1952년 4월 6일 전국 규모의 항의 집회를 열 것이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련의 항의 계획을 벌일 것이다”는 내용의 서간을 수상에게 전달했다. 말란 수상은 이런 항의 계획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드디어 1952년 4월 6일, 항의 집회와 시위가 행해졌으며 2개월 뒤인 6월 26일에는 항의 캠페인이 단행되었다. 캠페인의 목적은 부정한 억압법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훈련을 받은 지원자 그룹이 체포, 폭행, 벌금도 감수하면서 불복종 행동을 벌였다. 1952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에 아프리카인 5,000명 이상이 체포·투옥되었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2,000명 이상이 체포되었으며, 이와 같은 비폭력 저항은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이러한 저항 행동에 대해 정부는 공산주의탄압법을 적용하여 저항 단체 지도자들을 공산주의자로 지목하고 그들의 집회 참가를 금지했으며 그들에게 거주 지역 내  연금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정부 조치를 무시한 채 행동을 계속했으며, 그 때문에 6개월 동안의 구류 처분을 받기도 했다. 
1952년 10월 18일, 포트엘리자베스 근처에 있는 뉴 부라이튼의 아프리카인 거주지에서 격렬한 저항행동이 일어났다. 11월에는 유사한 행동이 요하네스버그, 킴벌리, 그리고 이스트런던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저항투쟁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빌미로 ‘치안유지법’과 ‘개정범죄법’을 제정하여 일체의 저항행동을 탄압했다. 같은 해 12월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체포되었고 캠페인은 마무리되었다(김윤진 2006, 280～281).
이와 같은 대규모 불복종운동이 패배로 끝나기는 했으나,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ANC의 존재는 널리 알려져 구성원도 초기의 소수 아프리카인 지식인 중심에서 아프리카인 대중으로 확대되어 그 회원 수도 10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의 아프리카인도들도 ANC 활동에 참여했다.
1953년 말에 ANC는 체제 개편을 단행하였고, 루슬리(Albert Luthuli)가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루슬리는 1년 동안 거주구역 내에 연금을 당해야만 했다. 1954년에는 ANC, ‘남아프리카인도인회의’(South African Indian Congress: SAIC), ‘남아프리카유색인민조직’(South African Coloured Peoples' Organisation: CPO), ‘민주주의자회의’(the Congress of Democrats)로 구성되는 실행회의가 루슬리 주도로 나탈에서 열렸다. 회의는 ‘자유헌장’을 기초할 인민회의 소집을 결의하였다. 
‘자유헌장’ 선언
1955년 6월 26일, 인민회의가 요하네스버그 근교 클립타운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모든 종족을 대표하는 3,000명 이상(아프리카인 2,000명 이상, 인도인 320명, 유색인 230명, 백인 112명 등)이 참석했다. 인민회의는 ‘자유헌장’을 채택했는데, 헌장은 서두에서 “남아프리카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하며, 어떤 정부도 인민의 의지에 바탕을 두지 않고서는 그 권위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밝혔다. 헌장은 기본인권과 자유를 강조하면서 법 앞의 평등, 이동·집회·종교·언론·출판의 자유, 선거권과 노동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 40시간 노동, 최저임금, 연휴, 실업급여, 무상의료, 무상·평등 교육 보장 등을 요구했다. 
자유헌장은 몇 가지 사회주의 이념을 포함하였다. 이를 테면, ‘지하광물자원·은행·독점산업은 인민 전체의 소유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든가, ‘인종에 근거한 토지소유 제한은 철폐되어야 하고, 모든 토지는 그것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분배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그러했다. 
정부는 자유헌장 선언 운동에 대해 강도 높은 탄압으로 대응했다. 1956년 12월, 정부는 자유헌장 운동이 국가전복을 획책하는 공산주의 음모라고 규정하여 반역죄로 고발하고 지도자 156명을 체포했다. 법정에서는 피고 가운데 누가 폭력을 행사할 계획을 세웠는지를 증명할 설득력 있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지도자들은 풀려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30명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1961년 3월이었다(Thompson 2001, 208～209). 
이러한 반역재판에 대해 세계의 관심이 모아졌으며,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내에서도 저항 행동은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ANC 내부에서도 불만과 반발이 일어났으며, 1958년 11월에는 소부크웨(Robert Sobukwe)와 그 지지자들이 다인종 연합정책에 항의하여 ANC를 탈퇴하였으며, 1959년 3월에는 ‘범아프리카회의’(Pan African Congress: PAC)를 결성했다. PAC는 ‘아프리카인을 위한, 아프리카인에 의한, 아프리카인의 정부’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노동운동 탄압과 ‘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SACTU) 결성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서 대규모 불복종 운동을 비롯한 대중적 저항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동운동은 독자적인 흐름을 이루면서 발전했다. 1948년 성립된 말란 정권은 종래의 인종평등주의 방향을 추구하던 노동운동을 마감함과 동시에 거꾸로  노동조합에 인종차별제를 도입했다. 먼저 1950년에 제정된 공산주의탄압법에 따라 정부는 남아프리카공산당을 비합법화 함과 더불어 공산주의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노동운동을 탄압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구속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ANC는 아파르트헤이트 확장정책에 대항해 투쟁하는 대중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민중의 저항은 전반적으로 이전에 비해 약화되었다. 이런 가운데 1950년에 발족한 ‘노동조합·노동자평의회’(Trades and Labour Council: T&LC)가 일정 정도의 노동조합원을 포괄했다. 이것은 노동조합운동의 재정비를 위한 시작이었다. 그러나 T&LC는 빠르게 분열되었다. 많은 노동조합원들이 ‘남아프리카노동조합평의회’(Trade Union Council of South Africa: TUCSA) 결성을 위해 이탈했기 때문이었다. T&LC 내의 진보파들은 ‘비유럽인노동조합평의회’(Council of Non-European Trade Union: CNETU)의 잔류파와 함께 1955년에 ‘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South African Congress of Trade Unions: SACTU)를 결성했다. 당시 SACTU는 당시 가맹조직 19개에 소속된 노동조합원 2만 명을 포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Baskin 1991, 11).  

한편, 1953년 국민당은 ‘원주민노동(분쟁해결)법’을 제정하고 아프리카인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역원주민노동위원회’를 설립하는 대신, 아프리카인 노동자 파업과 직장폐쇄를 금지했다. 1954년에는 국민당은 ‘개정산업노동조정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개정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로, 아프리카인 직종제한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노동부장관은 법 제77항에 따라 장관이 임명한 산업조정위원회 권고에 기초하여 특정 인종을 위한 특정 직종을 확보하고 노동자 사이의 특정 인종 비율을 정하는 권한 행사로 백인 노동자를 보호했다. 둘째로, 노동조합에 인종별 조직 원칙을 도입한 것이다. 법 4(b)항은 백인과 유색인 혼합의 새로운 인종혼합노동조합 등록을 금지했다. 
이 법안을 둘러싸고 1954년 10월 더반에서 노동조합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법안 찬성파는 백인과 일부 유색인 중심의 ‘남아프리카노동조합평의회’(Trade Union Council of South Africa: TUCSA)를 결성했으며, 반대파는 1955년에 아프리카인과 인도인을 포함한 유색인 중심의 SACTU를 설립했다. SACTU는 1956년 개정산업조정법 성립 후 ANC와 협력하여 최저임금제 요구와 버스법·집단거주법 반대를 위한 시위와 파업 등을 전개하였으며, 이 때문에 많은 지도자들이 구속되었다. 
한편, TUCSA는 법으로 승인된 등록 노동조합을 동원한 세력 확대 방침을 결정하고 아프리카인 노동자들을 배제했다. 그러나 TUCSA는 1959년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ICFTU)대표가 남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 행한 아프리카인 노동자 조직화 요청을 받아들여 경제투쟁을 중시하는 5개 아프리카인 노동조합과 연합하여 ‘자유아프리카인노동조합연합(Federation of Free African Trade Unions: FOFATUSA)을 결성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TUCSA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요청에 따라 1962년 총회에서 아프리카인 노동자 가입 승인을 결의하였으며, 1965년에는 아프리카인노동조합 8개(조합원 2,012명)를 가입시켰다(호시 아키라 외 1992, 190～191).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노동자계급이 택한 효과적인 투쟁 방식은 정치총파업이었다. 1945년에서 1961년까지 다섯 차례의 총파업이 일어났다. 이들 파업은 경제적인 요구 외에도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 반대하여 전개된 것으로 인종차별 관련법 폐지, 아프리카인의 기본권 보장을 요구조건으로 내세웠다. 정치 총파업에 참가한 대다수는 아프리카인 노동자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파업 참가자 구성은 점점 확대되었다. 인도인 노동자와 도시 중간층 노동자 다수가 처음부터 아프리카인 노동자와 공동행동에 나섰으며, 유색인 노동자와 백인 민주주의자들은 이보다 늦은 시기에 비교적 폭넓게 파업운동에 참가하기 시작했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2, 183). 
파업 발생 동향
1948년부터 1955년 사이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일어난 파업 발생 추이는  〈표 2―1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14〉1948～1955년의 남아프리카공화국 파업발생 추이
 ILO 1965, Yearbooks of Labour Statistics. 
	연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48
	45
	3,952
	24,608

	1949
	37
	7,143
	35,977

	1950
	33
	3,277
	 5,829

	1951
	40
	8,273
	13,029

	1952
	55
	6,459
	22,207

	1953
	32
	2,658
	 2,782

	1954
	60
	5,816
	13,277

	1955
	102
	9,863
	16,797


1948년부터 1955년까지 발생한 파업건수는 총 404건으로 연평균 50건이었다. 파업참가자수에서는 1955년의 경우 9,86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1951년으로 8,273명이었다.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에서는 1949년의 경우 3만 5,97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1948년으로 2만 4,608명이었다. 파업발생 추이를 통해 볼 때 이 시기의 법적 절차를 통한 파업은 그다지 많지도 않았고, 파업참가자수나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에서도 작은 규모에 지나지 않았다.  
흑인에 대한 제도적 탄압과 샤프빌 투쟁
1954년 수상에 취임한 스트레이돔(Johannes Gerhardus Strijdom)은 1958년 8월에 죽고, 그 후계자로서 페르부어르트(Hendrik Frensch Verwoerd)가 선택되었다. 페르부어르트는 미리부터 구상했던 흑백분리 방침을 1959년의 ‘반투자치촉진법’(Promotion of Bantu Self Government Act)을 통해 구체화했다. 이어서 ‘대학교육법’(University Education Act)을 통해 각 인종별로 각각의 지역에 대학을 설립함으로써 백인 아닌 사람이 백인 대학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저지했다. 야당인 ‘연합당’(United Party: UP) 안에서는 페르부어르트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룹이 생겨났으며, 그들은 ‘진보당’(Progressive Party: PP)을 결성했다. 남아프리카는 장래에 있어 다인종사회로서 흑백에 관계없이 자격선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1960년 1월, 페르부어르트는 남아프리카연방의 공화국 이행을 결정하는 국민투표 구상을 국민들에게 제시했다. 같은 해 2월, 남아프리카를 방문한 영국 수상 맥밀란(Harold Macmillan)은 의회에서 아프리카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에 남아프리카가 적응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변혁의 바람’ 연설을 했다. 같은 해 3월에는 수장의 정부 임명을 규정한 ‘반투통치기구법’(Bantu Authorities Bill)에 반대하는 저항행동이 일어났고 동시에 ‘범아프리카회의’(Pan African Congress: PAC)는 패스법(Pass Act)에 반대하여 시위를 벌였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샤프빌(Sharpeville)과 케이프타운의 랑가에서 아프리카인에 대한 학살과 체포가 행해졌다. 샤프빌 사건에 대해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진압했다. 정부는 ‘범아프리카회의’(Pan African Congress: PAC)와 ‘아프리카민족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 : ANC)를 비합법화했다. 
의회는 흑인들의 저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투표법’(Referendum Act)을 통과시켰으며, 1960년 10월 5일 투표가 실시되었다. 공화국 이행을 위한 투표에서 찬성 85만 458표, 반대 77만 5,878표로 최종 집계되어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행은 결정되었다. 다음해인 1961년 5월 31일 공화국 헌법이 공포되었고, 스와르트(Charles Robberts Swart)가 초대 공화국 대통령이 되었다(호시아키라 외 1992, 178～179). 그리하여 남아프리카는 영국연방의 일원이 아닌 공화국 체제를 채택했다. 내각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으며, 의회는 백인들이 여지없이 독점하고 있었다. 
아프리카인 민족주의운동의 성장 
이와 같은 정치체제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아프리카인 민족주의운동은 갈수록 세차게 전개되었다. 1960년 3월 21일 PAC는 패스법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운동을 시작했다. 아프리카인 수 천 명이 패스를 갖지 않은 채 요하네스버그 근교 샤프빌(Sharpeville) 경찰서 앞에 모여 자기들을 체포하라면서 사법기관의 기능을 저지하고자 했다. 이날 오후 1시 40분, 백인 경찰이 군중을 향해 발포하여 아프리카인 67명이 죽고 186명이 부상당했다. 사살된 사람 대부분은 배후에서 총격을 받았다. 이른바 ‘샤프빌학살사건’(Sharpeville Massacre)이 벌어진 것이다. 이 사건이 있은 뒤 몇 주 동안 파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저항이 계속되었다. 케이프타운에서는 3월 30일 아프리카인 1만 5,000명에서 3만 명으로 추정되는 군중이 열을 지어 회기 중인 국회 근처 도시 중심을 가로질러 행진했다. 샤프빌사건 직후 ANC 의장 루슬리(Albert Luthuli)는 패스를 불사르고 시위를 벌였으며, 많은 아프리카인이 이에 동조하여 남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투쟁을 벌였다(Thompson 2001, 190～191).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저항행동을 진압했다. 이와 같은 저항투쟁으로 ANC와 PAC 지도자 2,000명이 구속되었고, 이어 반년 동안에 아프리카인 2만 명 이상이 체포되었다. 같은 해 4월, 정부는 ANC와 PAC를 비합법화하고, 루슬리는 패스를 불살랐다는 이유로 자택 구금했으며, 소부크웨(Robert Sobukwe)는 3년 금고형 판결을 받았다.
민족주의운동은 ANC와 PAC의 비합법화 조치에 따라 약체화되었으나, 1961년 3월 운동 조직을 부활시키려는 의도로 ‘민족행동그룹’(Action Group: AG)의 만델라(Nelson Rolihlahla Mandela)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인 1,000명 이상이 피터마리츠버그에서 모여 ‘전아프리카인회의’(All African Conference)를 열었다. 만델라는 체포되어 5년의 금고형 선고를 받았다(호시 아키라 외 1992, 188).
1961년은 남아프리카 현대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남아프리카연방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행되었으며, 아프리카인 민족주의운동 진영이 국가의 폭력에 대항해 폭력 투쟁을 전개하기로 선언했다. 1961년 12월까지 남아프리카에서는 비폭력운동 또는 불복종저항운동 등 평화적인 형태의 운동방식이 행하여졌다. 그것은 역사적 상황 때문이었다. 한편으로는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합법투쟁 가능성이 일정부분 잔존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해방운동이 다른 투쟁 방식을 이용할 처지가 못 되었는데, 그 무렵에는 해방운동 조직이나 인민 대중 스스로도 그럴만한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ANC 문건은 “적들은 발톱까지 무장한 반면, 인민은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폭력적 투쟁 방식을 사용할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2, 184). 
그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공산당(South African Communist Party: SACP) 지도자 가운데 한사람이며 당 기관지 ‘아프리카공산주의자’(African Communist) 편집장인 하멜(Michael Alan Harmel)은 비폭력 투쟁 방식을 평가하면서 “이러한 행동과 운동이 무익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민 불복종, 패스 불사르기 등의 여러 가지 행동, 파업, 시위와 보이콧 등 모든 형태의 비폭력 대중 행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대중의 정치의식은 월등히 성장했다”고 설명했다(Afracan Communist 1962, No. 9, P.14, 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2, 184에서 재인용).
1960년 샤프빌학살사건 이후 여러 운동 조직들이 국가의 폭력에 대항해  폭력 행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1961년 12월 ANC는 군사기구인 ‘민족의 창’(Umkhonto we Sizwe)을 조직했으며, 1962년 PAC는 테러를 행동 수단으로 하는 ‘포고’(Poqo)를 결성했다. 이 밖에도 젊은 백인 지식층 직업인과 학생 등이 다인종조직인 ‘아프리카저항운동’(African Resistance Movement: ARM)을 만들었다. 이들 조직은 원주민징병사령부 건물, 통행증 사무실, 우편국 등 정부 건물과 주요 산업지대 부근의 철도와 송전 시설에 대해 200건이 넘는 파괴행위를 감행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폭력 행동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했다. 1963년 7월, 경찰은 요하네스버그 근교 민가에서 민족의 창 지도자 17명을 체포했다. 
1964년 말에 이르러 폭력적 저항운동은 제1단계를 종료하고, 그 후 10년 동안 침체 국면을 맞았다. 만델라와 시슬루(Walter Sisulu)는 종신형 판결을 받고 케이프타운에서 4마일 정도 떨어진 로벤 섬의 감옥에서 복역했고, 소부크웨도 1969년까지 로벤 섬 감옥에 투옥되었다. 한편, 국외로 도피한 흑인 민족주의 운동가들은 해외에서 활동을 벌였다. ANC와 PAC는 다르에스살람, 런던, 카이로, 알제 등의 장소에서 국외조직을 만들었다. 소수의 흑인 남아프리카인들은 이러한 조직에 가담하여 게릴라전 훈련을 받기 위해 국외 탈출을 하기도 했다(Thomson 2001, 211). 
1960년대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아프리카인 민족주의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군대·경찰의 물리적 탄압 말고도 법률 제정을 통해 억압을 강화했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인종차별주의 체제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저항이 얼마 동안 침체되었다. 1962년 사보타지 법안으로 알려진 제76호 법률이 채택되었는데, 여기서 ‘사보타주’란 의미는 사실상 인종차별주의 체제를 반대하는 모든 행동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파업에 참가한 아프리카인들은 어김없이 ‘사보타주 참가자’로 지목되었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2, 185). 
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SACTU)의 전투적 활동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운동은 갖가지 어려움에 직면했다. 1950년대 후반 들어 1955년 출범한 ‘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South African Congress of Trade Unions: SACTU)는 탄압받고 있는 ANC와 지하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는 SACP와 연계를 갖고 경제투쟁과 더불어 ‘폭력 투쟁’에 참가했다. ANC는 이 때 노동자계급의 저항투쟁과 주요 파업을 적극 지원했다. 
SACTU는 조직을 확장하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성장을 계속했다. 1959년 당시에는 가맹조직 35개에 소속된 노동조합원 4만 6,000명을 포괄하였으며, 힘있는 사업장 단위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SACTU는 대중적인 캠페인을 통해 조직력을 강화했다. 캠페인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1일 1파운드’였다. 캠페인은 1957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노동조합 대표자 300명이 캠페인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진행했다. 포트엘리자베스와 위트워터스랜드에서는 6월 26일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았다. ANC와 노동대중이 캠페인을 적극 지지했다. 캠페인은 기업주와 정부가 실질임금 인상을 인정하는 성과를 가져다 주었다(Baskin 1991, 12～14).
SACTU는 이와 같은 캠페인과 같은 대중 투쟁을 전개하는 가운데서도  소속 노동조합들은 평화적인 활동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나머지 비합법적이고 전투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1960년 이후 SACTU는 ANC와 SACP와 마찬가지로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 1964년에 이르러 SACTU 간부들은 남아프리카에서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전개 가능성이 비관적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SACTU의 경쟁조직인 ‘남아프리카노동조합평의회’(Trade Union Council of South Africa: TUCSA)는 결성 당시에는 백인과 일부 유색인 중심이었으나,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Trade Unions: ICFTU)과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의 요청에 따라 부분적으로 아프리카인 노동자를 조직 구성원으로 받아들였다. TUCSA는 경제투쟁을 중시하면서 노동조합운동의 일정 영역 안에서만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TUCSA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유지하지는 못했다(Kraus 2007 206～207).

1960년 중반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아프리카인 비숙련 또는 반숙련 노동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아프리카인 노동자의 계급의식이 높아짐으로써 아프리카인 노동운동이 점점 고양되었다. 아프리카인 노동운동은 공식적인 단체교섭 절차에서 배제되어 있었으나,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했다.  
1956부터 1965년 사이의 남아프리카공화국 파업발생 추이를 살펴본다. 1956～1965년 사이의 파업발생 추이는 〈표3―26〉에서 보는 바와 같다. 1956년부터 1965년까지 발생한 총파업건수는 766건으로 연평균 77건 발생했다. 1958년부터 파업건수는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아프리카인 민족주의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이 시기에 한층 더 강화된 결과였던 것으로 보인다. 파업참가자수에서는 1956년과 1957년이 가장 많았고,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에서는 1961년이 가장 많았다. 1961년은 남아프리카연방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행된 해였으며, 아프리카인 민족주의운동 진영이 국가의 폭력에 대항해 폭력 투쟁을 전개하기로 선언했던 해였다.

〈표3―26〉1956～1965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파업 발생 추이
자료: ILO 1965,1972, Yearbooks of Labour Statistics. 
	연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56
	105
	10,050
	12,643

	1957
	119
	9,634
	13,462

	1958
	74
	8,179
	6,557

	1959
	46
	3,703
	11,419

	1960
	41
	5,500
	5,090

	1961
	81
	4,991
	61,886

	1962
	56
	2,157
	1,135

	1963
	61
	3,401
	10,659

	1964
	99
	5,037
	37,932

	1965
	84
	6,228
	16,570


홈랜드의 독립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966년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국민당(National Party: NP)이 전체의석 166석 가운데 126석을 획득했으며, 연합당(United Party: UP)이 39석을, 진보당(Progressive Party: PP)이 1석을 차지했다. 국민당 정권은 대내적으로는 반투스탄(Bantustan)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외향정책’(Outward Looking Policy)을 추진하였다.
같은 해 9월, 페르부어르트(Hendrik Frensch Verwoerd) 수상이 의회 내에서 암살을 당하였고, 그 후임에는 내무부 장관인 폴스터르(Balthazar Johanes Vorster)가 취임했다. 폴스터르 수상은 전임자의 정책을 답습하여 1968년에는 나미비아에도 반투스탄제도를 도입하여 혼혈인에 대해서는 ‘개정투표분리대표법’을 제정하였고, 종래에 의회(하원)에서 차지하고 있던 혼혈인 의석 4개를 폐지하여 그 대신 혼혈인대표평의회를 설립했다. 이와 함께 ‘정치개입금지법’을 제정하여 다인종으로 구성되는 정당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연합당은 큰 타격을 입었다(호시 아키라 외 1992, 244). 
1970년 4월에 실시된 총선거를 통하여 체제를 굳힌 폴스터르 수상은 ‘반투 홈랜드시민권법’(Bantu Homland Citizenship Act)을 제정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인에 대해 누구나 특정 홈랜드에 속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 이어서 1971년에는 ‘반투홈랜드헌법’(Bantu Homland Constitution Act)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이 법은 국가원수의 포고에 따라 홈랜드 8개의 지역통치기구에 자치정부 권한을 부여했다. 이 법 제정 이전인  1963년에 트란스케이(Transkei)에 자치정부가 수립되었으며, 1971년 이후 시스케이(Ciskei), 보프타츠와나(Bophuthatswana), 레보와(Lebowa), 간잔쿨루(Ganzankulu), 벤다(Venda), 바소토 쿠와쿠와(Basotho Qwaqwa), 그리고 줄루랜드(Zululand)에 자치정부가 세워졌다. 자치정부는 한정된 권한만 갖게 되었고, 공화국 정부 반투관련 장관이 실질적인 권한 전부를 행사했다(김윤진 2006, 292).  
폴스터르 수상은 홈랜드에 자치정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아프리카인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홈랜드의 지도자들은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그 하나는 트란스케이 측의 반응으로서 공화국 정부에 영합하여 스스로의 지위를 높이려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줄루랜드 측의 반응으로서 자치정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화국 정부에 대해 저항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두 가지 반응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것은 홈랜드의 확대와 통합이었으며, 이러한 요구는 국민당이 당초에 제시했던 홈랜드 마다의 ‘분리발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분리발전’이란 정부 정책이 종족이나 피부색을 근거로 차별화 하는 것이 아니라, 홈랜드 안에서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국가 전체를 토대로 한 차별화 정책을 말한다.  
1973년 11월 8일, 7개의 홈랜드 지도자들이 트란스케이 수도 움타타에 모여 홈랜드의 연방화를 토의했으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이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연방화 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같은 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요하네스버그에 8개의 홈랜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각 홈랜드의 분리 독립을 제안했는데, 트란스케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홈랜드는 정부 제안을 거부했다. 
공화국 정부는 1976년 4월 23일, 트란스케이에 헌법 초안을 제시하였고, 같은 해 10월 26일 트란스케이는 헌법 초안을 받아들여 ‘독립’했다. 그러나 이 독립에 대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하고서는 세계 어느 국가도 승인하지 않았다. 트란스케이의 독립으로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코사족 160만 명과 백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코사족 130만 명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민권을 잃게 되었다. 이어서 1977년 12월, 보프타차와나가 독립했으나, 세계 각국의 반응은 트란스케이의 경우와 마찬가지였다(호시 아키라 외 1992, 245∼247).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각료들은 트란스케이가 독립함으로써 2,500만 명에 이르던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구가 2,200만 명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다른 자치구역들도 잇달아 독립을 선포하였다. 보프타츠와나는 완강한 반대가 제기되었는데도 1977년 독립을 선포했고, 이에 따라 츠와나족 180만 명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민권을 잃었다. 벤다 자치구는 자치구 수상이 독립문제로 선거에서 낙선했는데도, 1979년 독립을 선포했다. 1981년 시스케이 자치구 수상은 전문가 집단의 충고와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공화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하여 1976∼1981년 사이에 아프리카인 약 800만 명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민권을 잃었다(메러디스 2014, 578∼579).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분리발전 정책이 겉으로 보기에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아파르트헤이트에 가해지는 압박 요인은 날이 갈수록 커졌다. 1960년대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선진적인 생산기술의 사용이  증가에 따라 숙련노동력이 크게 부족해지면서 경제성장이 지연되었다. 백인 숙련 노동력은 곧 고갈상태에 들어갔고, 백인 이주민 규모는 이러한 노동력 부족을 매우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1970년 무렵에는 숙련노동력  부족 상태가 10만 여명에 이르렀다. 백인 기업인들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백인들의 숙련노동 독점권을 보장하던 취업제한제도를 폐지하고, 흑인들이 노동시장에서 숙련노동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수백만 노동자를 ‘분화되지 않은 대중’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방대한 노동력 통제정책을 비판했다. 백인 기업인들이 원하는 것은 더 나은 교육을 받고, 더 높은 숙련을 보유하며 더 안정적으로 일하는 흑인노동력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안정적 노사관계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흑인 노동조합 합법화 방안을 선호했다. 
소웨토 봉기
1973년에 발생한 파업은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절실한 요구에서 발단되었다. 1976년 소웨토(Soweto) 봉기
는 그동안 축적되었던 흑인들의 불만 표출이었다.  
소웨토 봉기와 흑인들의 고조된 저항에 따라 해외에서도 아파르트헤이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해외 자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다국적기업들은 아파르트헤이트 반대 세력의 거센 비난과 철수 요구에 부딪쳤다. 백인 사회 역시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과거와는 달리 훨씬 유복해지고 관대해진 백인 사회는 1948년 이후 구축한 수많은 인종 장벽을 더 이상 완벽하게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다. 
1978년에 새로 수상에 취임한 피터르 빌럼 보타(Pieter Willem Botha)는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강한 열정을 지니고 있었으며, 비현실적인 장애물 제거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 등 아파르트헤이트 제도의 ‘현대화’를 추구했다. 30년 동안 흑인 주민들을 도시에서 밀어내는 정책을 시행해 왔던 백인정부는 마침내 흑인에게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함과 동시에 재산권을 부여했다. 흑인노동자는 합법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취업제한 법률은 대부분 폐지되었다. 교육 분야에서도 정부는 모든 인종에게 ‘분리하되 평등한’(separate but equal)
 교육을 시행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밝혔다.
또 보타는 헌법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그의 정치적 의도는 유색인과 인도인 사회를 백인 정치제도에 통합시키고 그들에게 독자적으로 의회 대표를 선출할 권리를 부여하여 백인의 확고한 권력 장악을 보장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을 ‘유익한 형태의 권력 분할’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인 정권이 그때까지 추진해온 인종분리정책에서 크게 개선된 내용은 없었다. 여전히 흑인 주민에게는 의회 대표권이 부여되지 않았다(메러디스 2014, 579∼582).
한편,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호황이 계속되다가 그 이후부터 경제적 불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물코처럼 복잡한 아파르트헤이트법을 집행하는 행정비용은 엄청난 규모에 이르렀다.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10%를 초과했으며, 국내총생산의 증가는 인구 증가에 거의 미치지 못하였다. 민간산업과 관료기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숙련노동자도 부족했다. 게다가 흑인인구는 백인보다는 훨씬 급속하게 증가했다. 인구통계학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전체인구에서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백인의 비율은 가장 많았던 시기의 21%에서 16%까지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쇠퇴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노사관계의 변화
이러한 가운데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1973년 이후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1979년까지 민주적으로 조직된 아프리카인노동조합 27개―당시에는 비합법이었다―가 결성되어 있었다. 그 지도자는 아프리카인 노동자들이었지만, 핵심적인 백인 활동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국가기구인 위하흔위원회(Wiehahn Commission)는 아프리카인노동자들이 법률의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백인을 위한 특정직 예약은 폐지되어야 하며, 아프리카인노동조합을 포함하여 모든 노동조합은 등록되어야 한다고 했다. 각 노동조합은 각 조직에 맞는 노동조합원 자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1979년 국회는 이 위원회의 제안대로 법률을 가결했다. 노동조합은 등록을 신청해야만 했으며, 모든 등록된 노동조합은 산업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와 30일전에 사전통고한 뒤로 파업을 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Thomson 2001, 224～225). 
같은 해 국회는 리에커트(P.J. Riekert) 박사가 의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별도의 법률을 가결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고용주가 도시의 거주 자격을 갖지 않은 아프리카인을 고용했을 경우, 그것은 범죄행위가 되며 거액의 벌금형을 받도록 되었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는 독립을 이룩한 아프리카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고립화’ 정책을 버리고 대화를 행하는 이른바 외향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존재했다. 첫째, 1960년 3월의 샤프빌 사건을 계기 삼은 외국자본의 철수, 둘째, 1961년 3월의 영국연방 탈퇴에 따른 고립화, 셋째, 국제연합에서 결정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품 보이콧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공업화에 따른 시장 확대 필요성 등이 그것이었다(호시 아키라 외 1992, 247～248).
보타 정권은 여러 가지 개혁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날로 강화되는 국내외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체제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1960년과 1961년 반체제파를 무더기로 체포·구속하고 조직과 활동을 강압으로 금지함으로써 그 후 10년 이상에 걸쳐 이른바 ‘법과 질서’를 강제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1976년과 1977년에 이르면 정부의 그와 같은 조치는 이전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결코 거둘 수는 없었다. 소웨토 봉기 이후 흑인들의 저항은 한층 더 고양되었다(Thompson 2001, 228).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게릴라 투쟁
1970년대에 들어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둘러싼 대외적인 상황도 급변했다. 백인 통치를 유지하던 앙골라, 모잠비크, 로디지아 등 남부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이 이웃한 아프리카 국가와 소련의 원조를 받은 아프리카 민족주의 게릴라 투쟁으로 정권 교체를 겪게 되었다. 1974년 앙골라와 모잠비크에서 포르투갈 통치가 무너지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북쪽의 검은아프리카를 갈라 놓았던 백인통치의 완충지대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 1975년 이후 이웃 국가들이 망명중인 아프리카민족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 ANC)에  은신처와 훈련 시설을 제공했다. 1976년 소웨토 봉기 때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탈출한 흑인 청년 1만 4,000명이 ANC 신병으로 충원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경에서 80킬로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모잠비크의 수도 마푸투가 ANC의 중심적인 활동 근거지가 되었다.
1977년부터 ANC 게릴라들은 경제나 백인 안보를 위협하는 일보다는 흑인 주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회복하고 흑인들의 투쟁을 북돋우기 위해 선전 효과가 큰 대상을 목표로 소규모 공세를 벌였다. 주요 공격 목표는 흑인 거주 지역에 있는 파출소와 관공서, 철도, 변전소 등이었다. 수많은 정보원과 공안경찰, 그리고 정부 측 증인들이 암살을 당했다. 1980년 로디지아에 흑인 민족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북쪽 국경은 적대적인 정부들로 둘러싸였다. 
보타 정권을 둘러싼 국제 환경 역시 날이 갈수록 불리해졌다. 국제연합의 무기 금수조치
가 강제로 시행되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마지막 무기공급원인 프랑스를 잃게 되었다. 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 소속 국가들은 석유 금수 조치를 시행했다. 미국의 신임 대통령 지미 카터(Jimmy Carter)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파르트헤이트 반대 조직들이 격렬한 기세로 주도하는 불매운동과 경제 제재, 그리고 투자회수운동이 여러 나라로 잇달아 확산되었다. 
보타는 이와 같은 ‘총체적인 맹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역시 ‘총체적인 전략’을 내세웠다. 새로운 안보체제를 구축하고, 국가가 안보를 위협하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시도를 조정·관리하며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군대·보안기구·정부 공직자 등의 역량을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ANC의 게릴라 부대와 정부군 사이에 계속되던 전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분쟁으로 확대되었다. 1980년부터 ANC는 대규모 공격 목표를 선정해 산업체의 연료 저장고를 파괴하고 군 기지를 표격했으며, 핵발전소 시설을 폭파했다. 프리토리아 군 본부 건물 인근에서 일어난 차량 폭탄 공격으로 16명이 죽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당했다. 이 사건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사상 최대의 희생자를 낸 작전이었다(메러디스 2014, 582∼585).   
통일민주전선(UDF)의 저항운동
1983년 8월, 575개 조직―노동조합, 체육단체, 지역조직, 여성조직, 청년조직 등―대표 1,000여명이 모여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국내의 반대운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민주전선’(United Democratic Front: UDF)을 결성했다.  창립대회에서 UDF는 인민의 의지에 기초하여 홈랜드도 집단지역도 없는 통일민주아프리카 건설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했다. UDF는 ANC의 기본적인 정책선언인 ‘자유헌장’(Freedom Charter)을 지지함과 동시에 당시까지 ANC에 속해 있었던 저명한 구성원들의 참가를 획득함으로써 과거 운동으로부터 계속성을 확보했다. UDP는 ‘인종, 종교,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든 민주주의자가 함께 참여하는 투쟁에서 단결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 뒤 3년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모든 도시와 거의 모든 홈랜드에서 아파르트헤이트체제에 대한 치열한 저항운동이 전개되었다. 1983년과 1984년, 시스카이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은 이스트런던으로 왕래하는 통근버스 이용을 거부했다. 운임을 인상하려 시도한 위트워터스트랜드 버스회사도 승차 거부를 당해야만 했다. 1984년, 유색인종과 아시아인의 인종별 의회선거 때는 광범한 범위에 걸친 폭력 사건이 벌어졌다. 같은 시기에 흑인 광산노동자의 대규모적인 파업이 감행되었다. 정부는 국가의 지방청, 석유비축기지, 전력시설, 철도 등에 대한 58건의 파괴활동과 경찰서에 대한 26건의 습격사건이 발생했음을 밝혔다. 그 다음해인 1985년에도 저항행동은 더욱 확대되었다. 등교 거부와 버스 승차 거부는 때로 폭력사건으로 전화했다. 노동자의 파업, 주민과 치안부대의 충돌, 흑인 경찰관과 흑인 평의원에 대한 습격 사건이 종종 발생했다. 기록된 폭동 건수는 136건에 이르렀고, 정치폭력에 따른 사망자 수는 879명이었다. 또 노동자 파업투쟁이 390건 발생했고, 노동자 24만 명이 참가했다. 이와 같은 저항운동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Thompson 2001, 228～229).
                                                                   
아프리카인 노동조합운동의 성장
1960년에 샤프빌(Sharpeville)에서 아프리카인에 대한 학살과 대량 구속이  행해지고 ‘아프리카민족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 ANC)와 ‘범아프리카회의’(Pan African Congress: PAC)의 공식 활동이 금지된 이후, 근 10년 동안 저항세력에 대한 가혹한 정치적 탄압이 자행되면서 노동조합운동도 혹심한 억압을 받았다. 그리하여 노동운동은 ‘어두운 10년’을 맞았다.
그 동안에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는 막대한 외국자본 유입과 산업의 가속적인 팽창, 그리고 소유권의 집적과 집중의 확대를 통해 자본이 조달되는 구조적 이행기를 맞았다. 이러한 경제적 이행기에 수많은 아프리카인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새로 유입되었다. 새로운 생산과정은 더 나은 숙련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노동자의 저항과 노동조합 조직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계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어두운 10년 동안 살아남은 몇몇 아프리카인 노동조합도 1969년에 행하여진 정부의 철저한 탄압으로 분쇄되었다. 그로부터 4년 뒤에 정부는 아프리카인 노동조합을 다시 승인했다. 이러한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준 것은 1973년 1월과 2월에 더반에서 발생한 총파업이었다(Baskin 1991, 16～17).
 이 더반 총파업은 한 벽돌공장에서 시작하여 규모가 큰 섬유회사로 빠르게 확산되었는데, 이 파업에는 노동자 약 10만 명이 참가하여 10년 동안유지 되어온 ‘산업평화’를 깨뜨렸으며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 파업의 결과, 아프리카인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노동조합이 더반과 피터마리츠버그에서 결성되기 시작했다. 노동조합 조직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다른 지역들에서도 추진되었고, 새로운 저항행동이 노동현장 곳곳에서 일어났다. 이와 같은 파업투쟁과 노동조합 조직이 그 이후 전개된 노동운동 발전의 주요한 토대가 되었다.
1970년대에 출현한 새로운 노동조합들은 국가의 혹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힘을 보였는데, 이것은 중단된 전통―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대표되는 흑인노동자들의 권리 투쟁―의 상속이라 할 수 있다. 흑인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기원은 ‘산업·상업노동조합(Industrial and Commercial Workers Union of Africa: ICU)이었는데, 이 노동조합은 1919년 케이프타운의 항만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으며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교사를 비롯해 소상인, 농업노동자, 그리고 소작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직업과 직종의 종사자들이 참가하였다. 그것은 엄격한 의미의 노동조합이라기보다는 ‘무산자 대중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Baskin 1991, 7). 
1979년에 노동조합 승인을 받기 전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아프리카인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목표로 한 세 차례의 주요한 공세기가 있었다. 1920년대 ICU의 활동기, 제2차 세계대전 시기, 그리고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노동조합남아프리카회의(South African Congress of Trade Unions: SACTU) 활동 시기가 그것이었다.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제도적 탄압
국가는 각 시기마다 각종 제도화를 통해 노동조합운동을 통제·억압하였다. ICU에 대한 대응은 1924년의 노동쟁의조정법과 ‘인종적 적대’라는 규정을 포함한 ‘원주민행정법’이었고, 1940년대의 노동조합은 ‘내부안전법’이라 부르는 공산주의억압법과 노동쟁의조정법(1956년) 그리고 반투분쟁해결법을 통합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탄압을 받았다. SACTU는 1960년대의 억압적인 제도를 통해 심한 타격을 받았다. 각 단계의 아프리카인 노동조합운동은 일시적인 조직에서 항구적인 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결정적인 시기에 단절을 겪어야만 했다.
아프리카인 노동자들을 노사관계체계 내로 통합하기 위한 위하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노동쟁의조정법이 개정된 1979년에 국가의 대응방식은 변화하였다. 위하흔위원회는 미등록 노동조합을 정부가 인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이것은 노동조합이 작업장 차원에서 노사교섭을 위한 투쟁에만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등록되지 않은 노동조합을 승인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위하흔위원회의 권고가 있은 뒤, 노사관계 주체들은 아프리카인 노동자들의 요구를 새로운 단체교섭 체계 내로 통합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들의 목표는 노사 갈등을 다원주의적 방식으로 제도화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노동조합 활동을 사업장 차원에 국한시키려 했다.
새로 조직된 노동조합 가운데는 여러 정파가 존재했다. 남아프리카노동조합연맹(Federation of South African Trade Unions: FOSATU)과 일반노동조합(General Wokers Union: GWU)과 같은 작업장 중심의 전통을 중시하는 노동조합들, SACTU와 조직 양식이 유사하고 정치적 노선 면에서 동일한  산하조직의 지역노동조합들, 그리고 남아프리카노동조합평의회(Council of Unions of South Africa: CUSA)와 아자니노동조합회의(Azanian Congress of Trade Unions: AZACTU) 등 흑인의식운동(Black Consciousness Movement) 집단이 존재했다.
새로 결성된 노동조합들은 공식적인 노사관계체계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되었다. 몇몇 노동조합들은 원칙적인 노선을 고수하면서 노동조합 등록이 정부의 더 큰 통제를 수반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등록 자체를 거부하였다. 이들 노동조합은 또 ‘산업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산업위원회가 여전히 기존 노동조합들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작업장 중심의 전통을 중시하는 노동조합들은 등록은 하였지만, 힘 있는 현장조직을 구축함으로써 개별 사용자들에게 노동조합 승인을 받아낸다는 과거의 투쟁 방식을 계속 추구하였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4, 13～14).
‘새로운’ 노동조합운동
사실상 등록된 노동조합은 새로운 법률 구조 하에서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부당해고 반대와 단체교섭을 위한 투쟁은 더욱 광범위한 캠페인을 가능하게 했다. 신규 노동조합들은 조직을 확장하고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동관계법을 최대한 활용했다. 새로 출현한 노동조합운동의 뚜렷한 특징의 하나는 현장위원(shop steward) 조직 선포였다. 이들 노동조합은 현장위원, 지역 위원회, 그리고 현장위원 교육을 강조하였다.
당시 새로운 노동조합운동과 ANC와 남아프리카공산당(South African Communist Party: SACP)의 동맹 관계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 이유의 하나는 새로운 노동조합이 동맹 지지자들을 점점 더 많이 포괄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운동 내에서 정치적 역량이 점점 더 커졌기 때문이었다(Kraus 2007, 211～212). 
1970～1980년대에 노동자계급이 전개한 투쟁의 주요 성과는 아프리카인 노동조합운동의 전례 없는 성장이었다. 1980부터 1983년까지 3년 동안에 걸쳐  아프리카인 조직 노동자수는 10배 이상 증가하여 50만 명을 상회하였다. 1979년부터 1981년까지 아프리카인 공공부문 사무직 종사자 노동조합, 비숙련 노동자 노동조합, 식료품·통조림산업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조합들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통일된 전국중앙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활동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2, 191). 
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COSATU)의 결성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프리카인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 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s: COSATU)가 결성되었다. 1985년
12월 마지막 주에  더반에  위치한 나탈대학교 체육회관에 33개 전국노동조합 소속 46만 명의 조직노동자를 대표하는 760명의 대의원이 모여 COSATU를 결성했다. 결성 대회 의장으로 선출된 전국광산노동조합(National Union of Mineworkers: NUM) 사무총장 라마포사(Cyril Ramaphosa)는 다음과 같은 짧은 연설로 대회의 막을 열었다. “COSATU의 창립은 이 땅에서 노동자계급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의 표현이다. 지금까지 노동자들은 단결되지도 못했으며 강력하지도 못하였고 사회에서 이렇다 할 공적도 남기지 못했다. ……우리 모두는 노동현장에서 전개되는 노동자 투쟁이 이 땅에서의 해방을 위한 광범위한 정치적 투쟁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Baskin 1991, 53～54). 
COSATU는 아프리카인 노동조합의 강력한 전국중앙조직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신규 노동조합 내의 3개의 전통, 즉 작업장 전통, 지역노동조합 전통, 그리고 흑인의식운동 전통을 하나로 통합시켰을 뿐만 아니라 ANC―SACP와의 동맹을 통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변혁운동의 한 주축이 되었다. 1965년 이후 1980년까지 추진된 노동운동의 전개 양상은 1966～1980년 사이의 파업발생 추이를 통해서도 단편적으로 파악된다. 
〈표 4―37〉1966～1980년의 남아프리카공화국 파업 발생 추이
 자료: ILO 1972, 1985, Yearbooks of Labour Statistics. 
	연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66
	98
	5,115
	15,751

	1967
	76
	3,531
	13,871

	1968
	56
	1,953
	4,746

	1969
	78
	4,434
	4,596

	1970
	76
	4,168
	5,158

	1971
	69
	4,451
	3,485

	1972
	71
	9,224
	14,959

	1973
	370
	98,378
	246,071

	1974
	384
	59,114
	102,119

	1975
	276
	23,488
	19,209

	1976
	248
	28,098
	73,585

	1977
	90
	15,335
	16,153

	1978
	106
	14,153
	10,700

	1979
	101
	23,064
	70,542

	1980
	192
	58,213
	168,996


1966년부터 1980년 사이의 연평균 파업건수는 153건이었고, 1973년 이후에는 급증하였다. 파업참가자 수나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는 1973년의 경우가 각각 9만 8,378명과 24만 6,071일로서 가장 많았다.  
〈표 4―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3년부터 노동자계급의 파업투쟁은 급격하게 고양되기 시작했다. 파업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곳은 섬유산업과 금속가공업 부문이었다. 그 밖에도 공공부문 노동자, 부두노동자, 운수노동자, 건설노동자, 그리고 소매상점 종사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에 동참하였다. 반면에 파업투쟁이 가장 고조된 시점에서 노동자 집단 가운데 가장 큰 두 부문인 광산노동자들과 농업노동자들은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았다. 광산노동자는 상당히 늦게 파업을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광산노동자들이 거둔 성과는 그다지 크지 못했다. 이러한 사태가 빚어진 까닭은 광산노동자들이 대부분 비숙련노동자들이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밖에서 모집한 이주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실과도 연관되어 있었다. 또 광산노동자들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파업투쟁이 계속해서 파급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1970년대에 걸친 노동자계급 투쟁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정치투쟁이 전반적으로 고양되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ANC와 SACP의 활동이 이를 촉진하였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2, 188～189).    
<끝>
흑인 노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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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들을 백인경찰이 폭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숙소에 누워있는 흑인 광산노동자들. 1930년대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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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맨체스터에서 열린 범아프키라연맹 대표들의 사진





백인 전용 해변 표시판





불복종 행동으로 법정에 모인 제임스 모로카와 다른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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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어인(Boer)은 아프리카너(Afrikaner)라고도 하는데, 남아프리카 지역으로 이민하여 아프리카에 정착한 네덜란드계 사람들과 그의 후손들을 말한다. 이들은 현재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구성원 가운데 가장 초기의 유럽 출신 이민자들이었다. 네덜란드어 방언에서 파생된 아프리칸스어(Afrikaans)를 쓰기도 한다. 보어는 네덜란드어에서 농부를 뜻하는 말이다


� The Profintern Handbook, 1927, The World Trade Union Movement, Vol. 7, Moscow-Leningrad, 251~254,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464에서 재인용


� 남아프리카 연방의 인종차별·격리정책. 백인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흑인을 비롯한 유색 인종의 참정권과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교육과 거주지 등도 분리시켰으며, 다른 인종과 결혼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 1910년 남아프리카연방이 결성된 직후, 흑인의 권리 제한을 위해 정부가 제정한 ‘원주민토지법’에 반대하여 1912년 요하네스버그의 아프리카인을 중심으로 ‘남아프리카 원주민회의’가 조직되고 1923년 ANC로 개칭되었다. 설립목적은 인종차별 철폐, 아프리카인 권리 옹호, 민족운동 전개 등이었고, 사실상 남아프리카 민족해방운동의 중심역할을 수행해 왔다. 1994년 선거를 통해 ANC는 집권당이 되었다.


� ‘적색노동조합 인터내셔널’이라고도 일컫는다. 1921년 모스크바에서 42개국의 혁명적 노동조합대표들이 결성한 국제 노동조합 연맹체이다. 자본주의 국가의 혁명적 노동조합, 개량주의적 노동조합 내의 혁명적 반대파, 그리고 식민지·종속국의 노동조합 등 혁명적 노동조합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 1922년은 광산노동자의 봉기가 발발했던 해이다.


� A. Lerumo, 1980, Fifty fighiting years. The Communist Party of South Africa, 1921~1971, Inkululeko, Ind., 113, 116,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40에서 재인용. 


� 유색인(Coloured)이란 명칭은 동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에서 들여온 노예, 당시 희망봉 주변에 살던 원주민인 코이산족, 원주민인 아프리카 흑인, 네덜란드인/아프리카너인과 영국인을 비롯한 백인, 자바인, 말레이인, 인도인, 마다가스카르인, 그 밖의 포르투갈인과 버마인을 비롯한 여러 유럽·아시아인 등 다양한 집단이 혼혈된 후손을 이르는데,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 아프리칸스어를 쓴다. 또 더 최근에 들어온 유색인 집단도 있는데, 옛 로디지아(현 짐바브웨)와 나미비아에서 들어온 유색인과 인도와 버마에서 인도와 버마의 독립 이후 희망봉을 찾아온 영국인-인도인, 영국인-버마인 혼혈인이다. 


� Grundy, Soldiers without Politics, 63~89, 톰프슨, 1995: 313에서 재인용. 


� Raymond Dummett, 1985, 'Africa's Strategic Minerals during the Second World War', Journal of African History 26: 4, 381~481, 톰프슨, 1955: 314에서 재인용.


� 아프리카너(Afrikaner)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거주하는 백인 가운데 케이프 식민지를 형성한 네덜란드 이민자를 중심으로, 프랑스의 위그노, 독일계 개신교도 같은 종교적 자유를 찾아 유럽에서 아프리카 남부에 정착한 개신교도가 합류하여 형성된 민족 집단이다.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정확한 정의는 네덜란드계(위그노 등을 포함)이며, 아프리칸스어를 모국어로 하고, 네덜란드 개혁 교회의 신도로서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것이 ‘아프리카너’의 조건이었다.








� Tom Lodge, 1983, Black Politics in South Africa since 1945, London and New York, 18, 톰프슨, 1995: 317에서 재인용.


� 여기에 대해서는 우오디스, 1965: 28~36을 참조. 


� 서로 인종이 다른 부모의 자식인 혼혈인을 말한다. 주로 유럽인 백인과 아프리카인 흑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을 일컫는다.


� 아파르트헤이트( Apartheid) 정책의 하나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그들의 통치 아래 있던 남서아프리카(현재의 나미비아)에 설치된 흑인 거주 구역을 말한다. 홈랜드(homeland)라고도 한다.


� 1976년 6월 16일, 소웨토에서는 학생들이 아프리칸스어(옛 네덜란드 식민정부 언어)를 정규교과목으로 채택하는 데 반대하는 항의 집회와 데모를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저항행동을 막기 위해 경찰이 출동하여 최루 가스와 총격을 가하여 진압을 시도하였고, 시위대는 투석으로 대응하였다. 그 과정에서 무장 경찰의 발포로 13세의 어린 학생이 사망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저항행동은 항쟁으로 확산되어 흑인 학생 1만 명과 경찰대 300명이 충돌하여 500명이 사망하고, 약 2000명이 부상하는 유혈 참사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다음 날인 6월 17일, 사태는 한층 더 악화되었고, 항쟁은 잦아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변 도시로 확대되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남아프리카를 비판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 1896년 미국연방대법원은 ‘플래시 대 퍼거슨(Plessy v. Ferguson)’ 사건에서 인종분리정책에 대해 분리하되 평등하다고 판시한  원칙을 적용했다. 


� 국제연합은 1977년 남아프라카공화국의 반정부 세력 탄압 정책에 대응하여 회원국가들에게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를 명령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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